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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키나와, 타이완 작가들이 서

귀포예술의전당에서 만났다. 일본 오

키나와 출신 작가들이 평화와 진혼을

주제로 펼쳐온 마부니 피스 프로젝

트 를 전쟁과 학살의 기억을 공유한

제주, 타이완까지 확장한 교류전이 열

리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 째로

제주에서는 강정효 고길천 김수범 김

영화 이명복 등 5명이 참여했고 오키

나와 11명, 타이완 1명이 출품했다.

<공연>

▶장은의 창작춤 아흔 아홉골 =

12월 9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

2786-1809.

▶환경합창페스티벌=12월 9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7744-6702.

▶제주메세나 동행의 밤 메모리

콘서트 =12월 10일 오후 5시 메종글

래드호텔. 724-6689.

▶평화음악회=제주극동방송 주최

12월 10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

터. 713-8100.

▶김한돌 피아노독주회 상상의

날개 =12월 11일 오후 7시30분 아라

뮤즈홀. 754-4697.

▶김남훈 타악기 독주회=12월 12

일 오후 7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10-6447-7992.

▶루바토 앙상블 초청 공연=12월

12일 오후 7시 아라뮤즈홀. 754-4697.

▶나윤선의 재즈 인 제주=제주

CBS 주최 12월 12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748-7400.

▶우누스 오케스트라 연주회 우

리가 바라는 세상 =12월 13일 오후 7

시30분 문예회관. 010-5645-5450.

▶카멜리아코러스 연주회=제주여

자중 고 총동문회 12월 13일 오후 7

시30분 제주아트센터. 010-4941-

8433.

▶고광호 색소폰 독주회=12월 13

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

4697.

▶연극 사랑해요 당신 =12월 13

일 오후 7시, 14일 오후 2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760-6032.

▶제주도 전국 아리랑 소리제 공연

=12월 14일 오후 4시 김만덕기념관.

010-4445-619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상주단체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제주, 독립을 외치다 =12월 14일 오

후 5시, 7시30분. 710-4242.

▶해비언 정기 공연=12월 14일 오

후 6시 문예회관. 010-2626-7689.

▶제주고은솔어린이합창단 연주회

=12월 14일 오후 7시 아라뮤즈홀.

754-4697.

▶제주교원오케스트라 연주회=12

월 14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

9989-5539.

▶뮤지컬 갈라 콘서트 더 하모니

=12월 15일 오후 6시 제주아트센터.

1811-8202.

▶섬아이 뮤직아트센터 송년 가족

음악회=12월 15일 오후 7시30분 문

예회관. 010-3268-9808.

<전시>

▶제주캘리연구회전=12월 9~17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10-4688-2657.

▶오키나와 제주 타이완 교류전

평화와 진혼 =12월 9일까지 서귀포

예술의 전당. 010-3423-8897.

▶박길주 개인전 바람의 노래 =

12월 10일까지 갤러리 ICC제주. 800

-9163.

▶김규승 초대전 생명의 노래 =

12월 10일까지 연갤러리. 010-3548-

9810.

▶소장품, 세상과 소통하다=12월

11일까지 산지천갤러리. 725-1207.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제10

기 하반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12

월 12일까지. 760-3573.

▶제주를 탐하다=현대여성제주작

가협회 12월 12일까지 문예회관. 710

-7633.

▶창작공동체 우리 2019탐라순력

=12월 12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

니다=에밀 타케 신부 조명 미술전.

12월 13~21일 서귀포예술의 전당.

726-6425.

▶그룹 연 정기전 연-달아 =12월

14일까지 갤러리카페 다리. 726-

2662.

▶흙, 물, 불 기억을 담다!=굴대장

김정근 제주그릇전 12월 14일까지

이아. 800-9300.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회원전과 한 중 교류전=12월 14~19

일 문예회관. 710-7633

▶예술심리치료사 작품전 마음을

어루만지다 =12월 14~19일 문예회

관. 710-7633.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00 & 레논

벽을 행하라=12월 15일까지 피스아

일랜드 스페이스산호. 서귀포시 강정

동 이어도로 594.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번주(12월 9~12월 15일)

타케 신부 식물 인간 운명 공동체 일깨워

지난 7일 동광성당에서 에밀 타케 신부의 업적과 가치전승 주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진선희기자

제주에서 13년 동안 머물며 식물을

채집하고 감귤나무를 심었던 프랑

스 출신 에밀 타케(1873~1952) 신

부는 식물과 인간이 운명 공동체임

을 실천적 삶으로 드러낸 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일 제주시 동

광성당에서 열린 에밀 타케 신부

의 업적과 가치전승 주제 심포지

엄에서다.

천주교제주교구(교구장 강우일 주

교)와 사단법인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원장 강만생)이 공동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역

사학자 박찬식 박사는 타케 신부는

제주도 사목활동을 통해 신축교안

직후 민 교간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

했으며 본당을 하논에서 홍로로 이

전함으로써 본격적인 제주도 산남지

역 선교의 기틀을 마련했다 며 홍

로본당 이전은 공간의 이동에 그치

지 않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선교

에서 문화 적응과 포용의 선교로 전

환했음을 보여준다 고 덧붙였다.

황태종 천주교제주교구 복음화 실

장은 타케 신부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태 영성에 비추어 어떤 의미가 있

는지 살폈다. 황태종 신부는 타케

신부는 한라산에서 채집 활동을 하

면서 식물이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

향을 준다는 것을 느꼈다 며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

의 작품이다. 타케 신부의 식물 표본

작업은 생태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다 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시영 전 한라일보

선임기자는 교계를 넘어 제주도민이

공감하는 기념사업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며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으

로 학술총서 발간과 식물 표본 자료

DB화, 에밀 타케 메모리얼 룸 조성,

왕벚꽃축제나 감귤축제 전후 에밀

타케 주간 지정 등을 예시했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 앞서 제주교

구 부교구장인 문창우 주교는 제주

와 함께 걸었던 선교사 기조강연을

펼쳤다. 문창우 주교는 타케 신부의

선교 사목은 홍로면 홍로, 섬이면

섬, 한라산이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선교사로서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

의 본질의 살았던 것 이라며 타케

신부는 선교사로서 평정과 인내 속

에,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아름답

고 소중한 식물들을 관찰하고 채집

하며 치유의 힘 을 얻었다고 생각

한다 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석가여래행적송 상권 소장자인 제주 장윤석
(맨 왼쪽)씨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해당 자

료를 살펴보고 있다. 진선희기자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직지심체요절

보다 먼저 발행된 고문헌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 장윤석(51)씨

는 지난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

서 직지(直指)보다 50년 앞서는 최

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이라는 펼침

막을 내걸고 석가여래행적송(釋迦

如來行蹟頌) 상권을 공개하는 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가여래행적송은 고려 후기의 승

려 운묵(자(字)는 무기(無寄))이 석

가모니의 생애와 불교가 인도에서 중

국으로 유통된 내력 등을 776구로 읊

은 책이다. 권두에는 저자의 서문과

대원지순 경년(大元至順 庚年)인

1330년 이숙기(李叔琪)가 쓴 서

(序)가 있다.

소장자인 장씨는 문헌정보, 서지학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 내용이라며

상권이 동활자, 목활자 혼합 책자로

지금까지 발견된 석가여래행적송 중

에서 가장 빠른 초판본으로 추정했

다. 특히 이숙기의 서, 무기 스님의

서문 발행 기록과 종이 재질, 인쇄 상

태 등을 봤을 때 책자에 나온 기록대

로 고려말인 1330년에 인쇄 발행된

책자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권 서문 기록

과 하권 말미에 기록된 간기가 1330

년으로 되어있으나 고려시대 활자본

에 관한 자료나 연구 부족으로 고려

시대 것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는 견해도 있었지만 고려 말~조선 초

동활자, 목활자 혼용으로 인쇄된 책

이라는 점은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을 종합해 장씨는 소장

자료를 1377년 금속활자로 찍어낸

직지 보다 약 50년이 빠르다는 주장

을 폈다.

현재 석가여래행적송 하권은 서울

대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다. 규장각

인터넷 사이트는 하권에 대해 목판과

금속 혼동활자(混銅活字)로 되어있

고 간지(刊地)나 간자(刊者)는 미상

(未詳)이라고 밝혔다. 발행 연도는

조선초기로 명시했다. 진선희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제주시 W스테이

지에서 미래 문화예술사업 추진방향

에 대한 지역문화주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유 집담회를 마련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예재단 문화예

술사업 중기(2020~2024년) 추진전략

수립 방향과 과제에 대한 현장 전문

가,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핵심과

제에 대한 공론을 모은다. 문예재단

문화예술사업 중기 추진전략 연구를

총괄한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

장이 연구 추진경과를 발표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사업방향을 제안한 뒤

김동현 문학평론가, 이나연 켈파트프

레스 대표, 박진희 공공창고 숨 대표,

허은광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이 좌담에 나선다. 좌담 후에는 청중

들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이 진행된

다. 집담회 결과는 문화예술사업 중

기 추진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

(https://forms.gle/zVNbEnKpc

4dY7sDg6)이나 전화(064-800-

9111, 9114)로 신청하면 된다. 당일

현장에서도 등록가능하다. 진선희기자


